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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간의 관계에서 또래관계와 자아존

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는 중학교 1학년에 재학중인 424명을 

조사대상자로 선정하고 지역아동센터 4차년도 데이터를 활용하여 빈도,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경로 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또래관계는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아존중감은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

동은 사회의 다양한 영역에서 결핍을 경험하고 있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또래관계와 자아존중감을 

증진함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에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도모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연구 분야 확장을 제안코자 한다.

키워드 :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 결핍, 또래관계, 자아존중감, 학교생활적응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eer relations and self-esteem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ffects of deficiency of children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on school life 

adaptation. The survey subjects were selected from 424 students in the first year of middle school who 

were used the local children's center, and analyzed using data from the 4th of the local children's center. 

Summarizing the analysis results, peer relationships were found to have a complete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icien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Second, it was verified that self-esteem has a 

partial mediating effect in the relationship between deficiency and school life adaptation. Children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experience deficiencies in various areas of society, but as can be seen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suggested that they can help adapt to school life by promoting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s. Therefore, we would like to propose the development of programs and practical 

implications for promoting children's adaptation to school life, and the expansion of the field of children's 

research using local children's centers.

Key Words : Children using the local Children’s Center, Deficiency, Peer Relationship, Self-Esteem,

Adapting to School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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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저소득층 아동은 가정 경제 수준이 낮거나 부모의 

맞벌이로 방과 후 돌봄의 공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

험한 사회환경에 노출될 확률이 다른 아동보다 높은 실

정이다. 정부에서는 이런 현상을 해소하고 아동의 정서

와 심리 및 학업발달을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설립하여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돌봄의 부재를 막고 방

과 후 돌봄의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지역아

동센터는 학령기 아동 및 청소년에게 보호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학습을 제공하며 지역사회 연계를 통해 종합

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복지시설이다[1]. 즉, 

지역아동센터는 취약계층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양극

화 문제의 해결을 적극적으로 돕는 현실적인 해결방법

으로 제시된 것이며[2], 저소득 빈곤가정 아동의 정서, 

심리, 학업, 사회화 등의 삶의 발달과정에서 필요한 서

비스를 대안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대다수는 취약계층

이고 이들은 비취약 계층 아동들에 비해 학교생활에 있

어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학교생활적응 수준이 낮은 것

으로 보고된다[3,4].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학교생활은 

세상을 영위하기 위한 기술과 지식을 터득하고, 단체 

생활을 통해 사회 생활하는 방법을 습득하며 갈등, 경

쟁, 갈등해결 방법, 협동 등을 그 안에서 깨닫고, 인생

을 함께 공유할 친구를 만나 또래 관계를 맺는 장이다. 

특히, 학교생활의 부적응은 낮은 학업성취도, 낮은 학교

생활에 대한 애착과 잘못된 학교생활 경험, 학습에 대

한 무능력 등으로 이어져 청소년 비행을 낳을 수 있다

[5]. 하지만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86%가 

우선 보호 대상 아동이고, 그들의 가족 형태는 주로 빈

곤·한부모·조손가정으로 결손가정의 비율이 일반가정보

다 높아[6],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인지, 정서, 신체적 

발달에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증가하고 학교생활

적응 부분에서도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을 

헤아려 볼 때,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하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에 좀 더 세부적이고 심층적으로 탐색해 지원할 필요성

이 있다.

더불어 빈곤과 결핍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부적

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설명된다[7]. 빈곤으로 인해 발

생하는 결핍이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은 발달지체와 발

육부진 등과 유사한 신체발달의 문제, 학업부진, 학교중

퇴 등 인지발달의 문제뿐만 아니라, 심리사회발달 문제

인 주의력 결핍, 반사회적 행동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8]. 일반적으로 빈곤 가정의 부모는 자녀에

게 정성을 가득 쏟을 수는 심리적, 시간적, 경제적 여유

가 없어 일반가정 아동보다 가정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자원과 지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에 처한다. 따라

서 빈곤 가정의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보다 부모에게 정

서적 지지를 덜 받고 관심도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물질

적 결핍수준이 높다[9]. 이와 같은 빈곤 가정 아동이 경

험한 결핍은 성장발달과정에서 계속 누적되어 자신에

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낮은 학업성

취와 서툰 사회적 관계까지 이어져 학교에 적응하는 것

을 어렵게 한다[9,10]. 

하지만 기존 아동 관련 연구에서 결핍 변인을 소재

로 연구한 결과들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결핍과 학교생

활적응 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를 확인하는 점에는 한

계점이 있다. 특히, 빈곤층 아동은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아동 중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학교생활을 적응하

는데 어려움에 부딪치는 정도도 다른 아동보다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의 사회적으로 약한 결핍상황과의 

인과관계를 심도 있게 탐색하고, 위기 상황 속에서도 

학교생활에 긍정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서비스 지원방

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은 개인 내적 변수와 환경적 변

수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된다. 아동

의 자아존중감은 주요한 개인 내적 요인으로 설명되고

[11]. 아동이 자신의 가치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 정도를 

뜻하며 자신에 대한 유능감과 가치에 대한 확신을 의미

한다[12]. 즉, 자아존중감은 개인 내적 요인으로 학교생

활에 적극적이고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고,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주요한 변수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가정 내 경제적 결핍 등으로 인해 지역아

동센터 이용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자아존중감이 낮게 

나타난다[13]. 유아기에 빈곤으로 인한 결핍된 가정에

서 자란 아동은 고등교육을 받고 성장한 이후에도 자아

존중감이 계속 낮았고, 역경을 피하려는 성향과 약속을 

깨고 자기 패배 의식이 높다고 밝힌 연구[14]도 있다. 

이에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깊은 관

심을 갖고, 다방면의 변인들과의 상호관계를 검토함으

로써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높여줄 방안을 모색할 필요

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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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변인으로 또래관계를 들 수 있다. 또래관계는 학령기 

아동의 발달단계에서 아주 중요하게 이룩해야 할 과업 

중 하나이다. 아동기는 사회적 관계의 범위가 여러모로 

확대되는 시기로, 친구와 고민을 나누고 정서적‧심리적 

유대감을 쌓으면서 사회적 기술을 획득하므로 또래관

계 변인을 중요하게 다루는 것이 요구된다. 지역사회에

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연구대상자로 선정한 연

구에서도 또래관계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정적인 영

향을 준다고 밝혀[2,15,16], 또래관계 증진이 아동의 학

교생활적응에 시사하는 점이 크다고 본다. 지역아동센

터 이용 아동은 일반가정 아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

적, 경제적, 사회적 결핍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어 또

래관계는 그들의 학교생활적응을 지지해주는 의미 있

는 변수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

핍 변수는 학교생활적응에 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 

또한, 아동의 환경적 요인인 또래관계와 내적 심리요인

인 자아존중감은 취약계층 아동의 심리‧사회적 긍정요

인으로서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을 높이는 매개변수로서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

를 파악하고, 덧붙여 심리사회적 요인의 매개효과를 검

증한 연구는 부족한 것을 볼 수 있다. 일부 연구

[2,17,18]를 통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긍정요인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를 

확인할 수 있으나, 결핍을 활용해 또래관계, 자아존중

감, 학교생활적응 변인 간의 관계를 검토한 연구는 미

흡하다.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단순히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보다 그들이 인식하는 

개인적‧환경적 변수 간의 관련성을 다각적으로 검증함

으로써, 학교생활적응에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인 

방향에서 모색하고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을 대상으로 본 연구

에서는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주는 영향과 이때, 자아

존중감과 또래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 지역아동센

터 이용 아동의 긍정적인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형성

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근거하여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결핍으로 인해 학교생활적

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는 실천적·정책적 

지원을 제안코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목적을 기초로 하여 다음과 같은 구

체적인 연구문제들을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아동

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줄 것

인가?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인가? 셋

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관계은 결핍과 학교

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매개할 것인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아래 연구모형은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의 매개효과 분석을 목적으로 하고 Fig. 1과 같다.

Fig. 1. Research Model

2.2 조사대상 및 자료수집방법

본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조사 데이터를 사

용하였다.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 데이터는 ‘2기 패널’

의 4차년도(2017) 자료이며 조사 당시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다. 이 패널자료를 

사용하여 횡단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 분야는 결핍,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적응 변수를 포함한

다. 조사대상자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한 아동 424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학교생활적응: 종속변수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자료를 

사용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하위요인으로 학습활

동, 교칙준수, 교사 및 교우관계에서의 적응 정도를 평

가하는 질문 문항이며, 총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질문

문항에 대한 응답범주는 Likert 4점 척도이고 4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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혀 그렇지 않다’에서 1점 ‘매우 그렇다’로 구성되어 있

다. 이 척도는 모두 응답범주가 역으로 구성되어 역변

환하여 평균을 구해 분석에 활용했다. 학교생활적응 변

수는 구성된 문항의 점수가 높을수록 학교적응력이 높

다는 것을 말하고, Cronbach's α는 .830이다.

2.3.2 결핍: 독립변수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척도는 빈곤으로 인

한 결핍을 측정하기 위해 UNICEF Innocenti 

Research Centre[19]에서 개발한 질문 문항 총 15개 

항목을 번역한 것을 지역아동센터 아동패널에서 사용

한 것을 이용하였고, 경제적 수준, 의식주 상태, 여가나 

문화 향유 환경, 학습 환경, 또래 관계 등에서 결핍수준

을 확인하는 척도이다. 결핍 척도 질문 문항의 응답 범

주는 Likert 2점 척도로 1점 ‘그렇다’, 2점 ‘아니다’로 

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를 더미처리하여 ‘0’은 ‘없

다’, ‘1’은 ‘있다’로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결핍을 경

험한 수준이 높다는 것을 말한다. ‘Cronbach's α는 

.692로 신뢰할 수준이다.

2.3.3 자아존중감: 매개변수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20]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번역하여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 연구소[21]

에서 수정·보완한 문항을 지역아동센터 패널에서 사용

한 것을 활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의 응답범주는 리

커트 4점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4점 ‘전혀 그렇

지 않다’로 나누어졌다. 자아존중감 척도 문항 중 긍정

적인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하였고, 평균점수가 높을

수록 자아존중감은 높은 쪽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Cronbach's α는 .778로 비교적 높은 편이었다

2.3.4 또래관계: 매개변수

또래관계 척도는 Armsden & Greeberg[21]의 애

착척도(IPPA)를 Hwang[22]이 번안‧수정한 문항을 활

용하여 구성한 자료를 지역아동센터 패널에 수록된 것

을 사용하였다. 또래관계 척도는 의사소통, 신뢰, 소외

로 총 9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또래관계 척도의 질문 문

항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4점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

에서 4점 ‘전혀 그렇지 않다’ 로 구성되어 있다. 이 척도

의 질문 문항 중에서 긍정적인 문항은 역문항으로 처리

하였으며, 평균값이 높을수록 또래관계가 원만하다는 

것을 말한다. Cronbach's α는 .904로 매우 높게 나타

났다.

2.3.5 통제변수

본 연구의 통제변수는 성별, 가정 경제 수준, 학교성

적만족도’,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 변수를 선

정하였다. 성별의 응답범주는 1= 남학생, 2=여학생, 학

교성적 만족도는 응답범주를 수정하여 ‘1점=매우 만족 

한다’, ‘2점=만족하는 편이다’, ‘3점=만족하지 않는다’로 

변형하였다. 응답범주 중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가 차

지하는 비율은 2.3%(10명)로 집단의 분포가 10%보다 

낮아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와 ‘매우 만족하지 않는다’

를 통합하여 ‘만족하지 않는다’로 재분류해 이후 분석에 

적용하였다.

학교성적 만족도는 한 문항으로 이루어진 서열척도

이므로 더미 처리하여 주관적인 학교성적 만족도 1(1=

매우 만족한다, 0=만족하지 않는다/만족하는 편이다)

과 학교성적 만족도 2(1=만족하는 편이다, 0=만족하지 

않는다/매우 만족한다)라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가정 

경제 수준의 응답범주는 ‘7점=매우 잘 산다’, ‘6점=조금 

잘 산다’, ‘5점=잘 산다’, ‘4점=보통수준’, ‘3점=사각지

대’, ‘2점=차상위계층’, ‘1점=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

대상)’로 이루어졌다. 가정 경제 수준의 응답범주를 수

정하여 ‘5점=잘 산다’부터 ‘1점=매우 못 산다(기초생활

수급대상)’로 변형하였다. 가정 경제 수준 변수는 더미

처리하여 가정 경제 수준 1(1=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

급대상), 0=사각지대/차상위계층/잘 산다/보통수준), 

가정 경제 수준 2(1=차상위계층, 0=사각지대/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잘 산다/보통수준), 가정 경제 

수준 3(1=사각지대, 0=잘 산다/매우 못 산다(기초생활

수급대상)/차상위계층/보통수준), 가정 경제 수준 4(1=

보통수준, 0=매우 못 산다(기초생활수급대상)/차상위계

층/잘 산다/사각지대)라는 변수를 생성하였다. 지역아

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 변수의 응답범주는 리커트 5

점 척도로 1점 ‘매우 그렇다’에서 5점 ‘전혀 그렇지 않

다’로 구성되었다. 서비스 도움 척도는 모두 역변환하였

고 평균값이 높을수록 서비스 도움 정도가 높은 것을 

뜻하며, Cronbach's α는 .904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SPSS Stat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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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rsio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빈도분석을 통한 빈도와 백분율을 

파악하였고, 주요 변수은 기술통계 분석을 통해 평균과 

표준편차, 왜도와 첨도를 살펴보았다. 둘째,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Pearson's 상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

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지각하는 결핍이 학

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침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

계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

의 3단계 분석방법을 적용하였다. 넷째, 간접효과의 통계

적 유의성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조사대상자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일반적 특

성을 확인한 결과는 Table 1에 기록되어 있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Variable Section n %

Gender
girl 209 49.3

boy 215 50.7

Using computer
use 272 64.2

don’t use 152 35.8

Grade

very satisfied 65 15.3

satisfied 229 54.0

not satisfied 130 30.7

Absence of 

guardians after 

school

every day 271 63.9

for 1 or 2 days 98 23.1

for more than 3 days 55 13.0

Economic level

very poor 61 14.4

the second-
highest class 76 17.9

blind spot 69 16.3

ordinary 187 44.1

rich 31 7.3

아동의 성별은 ‘여학생’ 209명(49.3%)과 ‘남학생’ 

215명(50.7%)이고 컴퓨터 사용 여부는 ‘사용하지 않는

다’ 152명(35.8%), ‘사용한다’ 272명(64.2%)을 차지하

고 있다. 학교성적 만족도는 ‘만족하는 편이다’ 229명

(54.0%)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130명(30.7%), ‘매우 만족한다’는 65명(15.3%) 순으로 

나타났다. 방과 후 보호자 부재는 ‘매일 집에 계심’ 271

명(63.9%)으로 절반을 넘고 ‘1-2일 정도’ 98명(23.1%), 

‘3일 이상’ 55명(13.0%) 이상’ 55명(13.0%) 순으로 보

여준다. 경제적 수준을 살펴보면, 스스로 가정의 경제 

수준이 ‘보통수준’ 187명(44.1%)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제일 많고 다음으로 ‘차상위계층’ 76명(17.9%), ‘사각지

대’ 69명(16.3%), ‘매우 못 산다’ 61명(14.4%), ‘잘 산

다’ 31명(7.3%) 순으로 차지하고 있다.

3.2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수에 대한 기술통계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고, 독립변수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변수

의 평균값은 .316(sd=.243)이고 자아존중감 변수의 평

균값은 3.144(sd=.525)이며 또래관계 변수의 평균값은 

3.216(sd=.576)으로 나타났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

응 변수에 대한 평균값은 3.180(sd=.475)으로 확인되

었다. 전체 주요 변수의 왜도, 첨도의 절대 값은 3과 10

보다 작게 나타나 정규성을 이루고 있다.

Table 2.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

Variable Mean S.D Skew Kurt

Deficient .316 .243 .559 -.346

Self-Esteem 3.144 .525 .023 -.482

Peer Relationships 3.216 .576 -.405 .303

School Life Adaptation 3.180 .475 .0406 -.591

3.3 상관관계 분석

본 연구의 주요 변수 간 상관행렬은 Table 3과 같

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학

교생활적응 변수는 결핍 변수(r=-.243, p<.01), 자아존

중감 변수(r=.474, p<.01), 또래관계 (r=.542, p<.01)변

수와 정(+)적인 상관관계이다. 또래관계는 결핍 변수(r

=-.329, p<.01)와 부(-)적 상관관계, 자아존중감(r=.39

8,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Table 3.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① ② ③ ④

① 1

② -.132** 1

③ -.329** .398** 1

④ -.243** .474** .542** 1

주) **p<.01 ①Deficient ②Self-Esteem ③Peer Relationships

④School Life Adaptation

3.4 매개효과 검증

3.4.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주는 자아존중

감 변수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 & Ken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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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6)의 매개효과 3단계 분석방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이 확인한 결과는 Table 4에 기술하였다. 1단계에서

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에 미치

는 영향,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독립변

수인 결핍과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함께 투입하여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 결핍변수(β=-.129, t=-2.75, p<.01)는 자

아존중감 변수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

을 끼친다고 설명된다. 통제변인인 서비스 도움 정도(β

=.282, t=6.109 p<.001)는 자아존중감 변수에 확률적

으로 유의하고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

으며,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에 대한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의 설명력은 13.4%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아동의 결핍 변수와 종속변수

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 독립변수인 결

핍 변수(β=-.224, t=-4.934, p<.001)는 학교생활적응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으며, 통제변수인 서비스 도움 정도 변인(β=.34

1, t=7.623, p<.001)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로 유

의하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대한 독립변

수인 결핍 변수의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아동의 결핍과 매개변인인 자

아존중감을 함께 대입하여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β=-.17

4, t=-4.143, p<.001)는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1단계보다 줄었으며,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부

(-)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매개변수인 자

아존중감 변수(β=.384, t=8.774, p<.001)는 학교생활

적응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인인 서

비스 도움 정도(β=.233, t=5.418, p<.001)는 확률적으

로 유의한 것으로 풀이된다. 3단계 모형의 학교생활적

응에 대한 설명력은 31.5%로 나타났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에서 

1단계 분석결과인 독립변수인 결핍이 종속변수인 자아

존중감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하였고, 2단계 검증

결과에서 독립변수인 결핍변수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

적응에 영향이 있어 유의하였고, 3단계 검증결과에서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이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고, 독립변수인 결핍변수가 종속

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값이 

1단계보다 낮아졌다. 즉,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 변수

는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

한다. 

Table 4.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Deficient→ Self-Esteem Deficient→ School Life Adaptation Self-Esteem →School Life Adaptation

B β t B β t B β t

gender .116 .110 2.397* -.028 -.030 -.672 -.069 -.072 -1.754

grade 1 -.067 -.046 -.886 .021 .016 .313 .044 .033 .722

grade 2 -.031 -.029 -.560 -.004 -.005 -.089 .006 .007 .145

level 1 -.139 -.093 -1.238 .033 .024 .333 .081 .060 .895

level 2 -.102 -.075 -.951 -.047 -.038 -.505 -.012 -.010 -.139

level 3 .023 .016 .211 .028 .022 .298 .020 .016 .234

level 4 -.134 -.127 -1.374 -.076 -.080 -.888 -.029 -.031 -.372

service .247 .282 6.109*** .270 .341 7.623*** .184 .233 5.418***

Deficient -.364 -.129 -2.752** -.572 -.224 -4.934*** -.445 -.174 -4.143***

Self-Esteem .348 .384 8.774***

F 7.098*** 10.585*** 18.979***

R2 .134 .187 .315

Adjust R2 .115 .170 .299

Durbin-Watson 1.918 1.793 1.819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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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또래관계의 매개효과

아동의 결핍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또

래관계의 매개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Baron & 

Kenny(1986)의 3단계 분석방법을 근거로 다음과 같

이 확인한 결과는 Table 5에 기술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매개변수인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

향, 2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종속변수인 학교생

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 3단계에서는 독립변수인 

결핍과 매개변수인 또래관계 변수를 함께 투입하여 종

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했다. 

1단계에서 결핍변수(β=-.313, t=-6.787, p<.01)는 

또래관계 변수에 확률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

을 끼친다고 설명된다. 통제변인인 서비스 도움 정도(β

=.207, t=4.542 p<.001)는 또래관계 변수에 확률적으

로 유의하고 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매개변인인 또래관계에 대한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

의 설명력은 16.2%로 나타났다. 

2단계에서 독립변수인 아동의 결핍 변수와 종속변수

인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를 살펴보니 독립변수인 결

핍 변수(β=-.224, t=-4.934, p<.001)는 학교생활적응

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부(-)적인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했으며, 통제변수인 서비스 도움 정도 변인(β

=.341, t=7.632, p<.001)은 학교생활적응에 통계적으

로 유의하다.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대한 독

립변수인 결핍 변수의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 

3단계에서 독립변인인 아동의 결핍과 매개변인인 또

래관계 변수를 함께 대입하여 종속변인인 학교생활적

응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독립변수인 결핍 변수(β

=-.1081, t=-1.917, p>.05)는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

치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매개변수인 또래관계 변수

(β=.455, t=10.592, p<.001)는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통제변인인 서비스 도움 정

도(β=.247, t=6.071, p<.001)는 확률적으로 유의한 것

으로 풀이된다. 3단계 모형의 학교생활적응에 대한 설

명력은 36.1%로 나타났다. 

Baron & Kenny(1986)의 매개효과 검증과정에서 

1단계 분석결과인 독립변수인 결핍이 종속변수인 또래

관계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유의하였고, 2단계 검증결

과에서 독립변수인 결핍변수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

응에 영향이 있어 유의하였고, 3단계 검증결과에서 매

개변수인 또래관계가 종속변수인 학교생활적응에 유의

하게 영향을 미쳤고, 독립변수인 결핍변수는 종속변수

인 학교생활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매개변수

인 또래관계 변수는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

계에서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5. Verification of Mediated Effects

Variable

Model 1 Model 2 Model 3

Deficient→ Peer Relationships Deficient→ School Life Adaptation
Peer Relationships →School Life 

Adaptation

B β t B β t B β t

gender -.057 -.049 -1.090 -.028 -.030 -.672 -.007 -.007 -.189

grade 1 -.015 -.009 -.180 .021 .016 .313 .026 .020 .446

grade 2 -.036 -.031 -.599 -.004 -.005 -.089 .009 .010 .212

level 1 -.022 -.013 -.182 .033 .024 .333 .041 .030 .470

level 2 -.146 -.097 -1.261 -.047 -.038 -.505 .007 .006 .088

level 3 .048 .031 .410 .028 .022 .298 .010 .008 .122

level 4 -.082 -.071 -.777 -.076 -.080 -.888 -.045 -.047 -.595

service .198 .207 4.542*** .270 .341 7.623*** .195 .247 6.071***

Deficient -.968 -.313 -6.787*** -.572 -.224 -4.934*** -.208 -.081 -1.917

Peer Relationships .376 .455 10.592***

F 8.847*** 10.585*** 23.311***

R2 .162 .187 .361

Adjust R2 .143 .170 .346

Durbin-Watson 2.022 1.793 1.833

*p<.05, **p<.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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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Sobel test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

응 변수와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변수와 또래관계 변

수의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기 위해 Sobel test 

실시하여 확인한 결과를 Table 6에 기록하였다.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변수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변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

면 Sobel test statistic=-2.800으로 나타났으며 유의

수준 0.01(p=.003) 미만에서 확률적으로 유의함을 볼 

수 있다. 다음으로 결핍 변수와 학교생활적응 변수 간

의 관계에서 또래관계 변수의 간접효과를 검증하면 

Sobel test statistic=-5.865로 나타났으며 유의수준 

0.001 미만(p=.000)에서 또래관계의 간접효과의 유의

성이 검증되었다.

Table 6. Characteristics of Major Variable

Path
Sobel test 
Statistic

p

Deficient→ Self-Esteem→
School Life Adaptation

-2.800 **

Deficient→ Peer Relationships→
School Life Adaptation

-5.865 ***

*p<.05, **p<.01, ***p<.001

4. 결론

연구의 목적을 토대로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결

핍 변수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결

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또래

관계의 각각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역아

동센터 아동패널조사 2기인 2017년 4차년도 데이터를 

사용했고, 조사 당시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중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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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을 표본으로 추출하였다.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주요 결과를 논하면 첫째, 지역

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결핍을 많이 경험할수록 학교생

활적응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핍에 노출

된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학교생활에 적응하는 수준이 

낮고[23], 아동이 지각하는 결핍이 학교생활적응과 긴

밀한 연관성을 갖는다고 보고한[24] 선행연구와 비슷한 

결과를 보여준다. 이는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이 일상

생활 속에서 겪을 수 있는 결핍수준을 최소화함으로써 

학교생활에 잘 적응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안정적

인 성인으로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한다. 더불어 지역아동센터의 역할은 결

핍가정 아동의 열악한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겨내고 교

육에 있어 불평등을 해소하는 구심점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사회 차원의 지원책

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자아존중감은 결핍

이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부분매개효과

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 

아동이 그렇지 않은 아동에 비해 자아존중감이 낮고[8],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낮은 자아존중감

이 갖는다고 발표한 선행연구[25,26], 자아존중감이 낮

을수록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을 많은 경험하는 것으

로 나타난 선행연구[28] 등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은 결핍될수록 자아존중감을 

낮아짐으로 인해 아동이 자신에 대해 부정적인 평가를 

해 학교생활적응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아동의 결핍 

변수가 학교생활적응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보다 자아

존중감의 영향력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아동

이 결핍된 가정환경에 노출되어도 높은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는 아동들이 학교생활에 있어 잘 적응하고 

있음을 뜻한다. 이는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있어 자아

존중감이 중요한 심리정서적 요인이고, 이들의 자아존

중감을 강화할수록 학교생활의 적응을 증가시킬 수 있

음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 내 아

동의 자아존중감을 향상할 수 있도록 긍정심리 높이기, 

칭찬하기, 자신의 장점 찾기, 리더십 교육, 역량 강화 

등의 다양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을 개발과 수행

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또래관계는 결핍과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매개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는 빈곤가정의 아동이나 

청소년들은 친구들로부터 거절당하거나 원만한 또래관

계를 맺는 것에 어려움을 겪고[28,29], 빈곤이 아동의 

또래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이라고 밝힌 선행연

구[30,31]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특히,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의 긍정적인 또래관계가 결핍의 부(-)적인 영

향을 상쇄하는 요인이 되고, 이는 아동의 일상생활 속

에서 결핍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기고 학교생활

에 적응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돕는 의미 있는 요인으로

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지역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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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센터는 학교 연장선의 장으로서 아동의 사회성을 증

진할 수 있는 최적의 공간임을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 

내 아동의 원만한 사회관계 형성을 높일 수 있는 지원

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에게 또래관계를 증진할 

수 있는 실천현장에 바로 투입될 상담 및 프로그램 서

비스가 개발되어 제공되어야 하며, 긍정적으로 소통하

는 여러 방식을 터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치활동, 교

육활동, 또래상담자 역할, 동아리활동 및 나 전달법 등

의 프로그램이 좀 더 확대 운영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중 아동의 권리와 성장 영역의 인

성 및 사회성 교육 프로그램에 긍정적인 또래관계를 유

발할 수 있는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을 더욱 확대할 것

을 제안한다. 

덧붙여,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일반

적 특성에 따른 분석결과, 경제적 수준은 대다수 아동

이 보통수준 이하라고 응답하고 ‘잘 산다’라고 응답한 

아동은 겨우 7.3% 밖에 나타나, 지역아동센터를 이용

하는 아동은 일반 아동보다 결핍상태에 더 많이 노출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고려할 때, 지역아동센터 이

용 아동의 빈곤율을 감소시키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절

실히 요구되며, 사회적 소외계층 아동이 폭넓은 복지혜

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들이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아동센터 서비스 도움 정도 변수가 아

동의 학교생활적응력을 높이는 요인으로 나타난 결과

를 같이 고려할 때, 가정의 경제적 결핍으로 취약계층 

아동이 비취약계층 아동보다 불리한 여건에 놓여있어,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부족한 자원을 얻을 수 있도록 인

프라 형성 및 프로그램의 발전과 개선이 아동복지 현장

의 주요한 과제이다. 이후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내 

아동의 보호와 지원 기능을 토대로 함과 동시에 취약계

층 아동들이 자신에게 부족한 문화‧여가‧교육‧진로‧체육 

등의 자원과 기회를 다양하게 얻고 확보할 수 있는 공

간으로서 확고히 자리매김하기를 바란다.

위와 같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일부 

한계점을 갖고 있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을 지역

아동센터를 이용하는 아동, 즉 중학교 1학년에 재학 중

인 학생으로 제한했기 때문에 전체 아동으로 일반화하

는 데 한계가 있다. 초·중·고등학교 각각의 학교급별로 

구분하여 결핍이 자아존중감과 또래관계 및 학교생활

적응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것과 

지역아동센터 이용 아동과 일반 아동을 비교하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2차 자료 사용으로 결핍의 측정

에 있어 여러 차원의 요인을 다각적인 방향을 포함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향후 아동의 다양한 방면에 있어 결

핍을 연구하여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밝

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횡단연구를 하였다

는 점에서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아동의 학교생활적응

을 포함한 자아존중감, 또래관계, 결핍은 아동이 성장과 

발달하는 과정에서 지속적․동태적․유동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에 이후 연구에서는 종단적인 연구

로 변화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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